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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법원 판결 앞두고 “초긴장”
법원,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 … 현대 경영권 어디에?

금강고려화학(KCC)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 발

표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현대그룹과 KCC는 모두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자신하면서도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

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.

가처분 결정은 앞으로의 경영권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.

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12월15-16일 이루어지면 양측의 경영권 갈등

은 현정은 회장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.

청약률 100%, 우리사주 조합원 100% 참여를 전제로 1000만주 유상증자 뒤 현정은 회장의 지분은 현재 

26.11%에서 17.16%로 변동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변동 후 지분(11.2%)을 압도하게 된다.

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매입한 지분(20.63%)까지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, 금융

당국이 해당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정상영 명예회장 측 지분은 4% 아래로 떨어

질 수도 있다.

KCC는 금융당국의 처분명령이 현실화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처분 여부에 상

관없이 지분 싸움에서 현정은 회장에게 밀리게 돼 사실상 현대그룹 접수의 꿈을 접을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

인다.

현대 측은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실시되더라도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, KCC를 상대로 향후 

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계속할 방침이다.

그러나 KCC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유상증자가 무산되면 현대그룹 쪽으로 넘어간 듯 보였던 분위기

는 단숨에 뒤바뀌게 된다.

양측의 지분 싸움이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결국 2004년 3월 주총에서의 표 대결

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.

또 현대 측이 이미 국민기업화를 천명한 이상 주총 이전에 국민주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를 재추진할 가능성

도 점쳐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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